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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둥도서관 및 전주시립도서관꽃심 시설과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여

개관 30년이 경과한 우리시립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비교․점검하고자 함

Ⅰ   견학개요

m 일    시 : 2023. 4. 17.(월) 09:30 ~ 18:00

m 장    소 

∙ 책기둥도서관(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 전주시립도서관꽃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m 인 원 : 19명 (의원 10, 직원 9)

m 방문내용 : 전주시립도서관꽃심 및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Ⅱ   참석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성 명 연번 소 속 직 성 명

1

구미시

의회

위원장 이명희 11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김차병

2 의원 박교상 12 전문위원 박영훈
3 〃 김춘남

13 전문위원 이재환
4 〃 김재우

14 직원 문수진
5 〃 김낙관

15 〃 서혜인6 〃 김근한

16 정책지원관 김강민7 〃 신용하

17 구미

시립중앙

도서관

도서관장 이선임8 〃 소진혁

18 관리팀장 양희진9 간사 김원섭

19 사서팀장 류정숙10 의원 정지원



Ⅲ   일반현황

□  전 주 시 립 도 서 관 꽃 심□  전 주 시 립 도 서 관 꽃 심□  전 주 시 립 도 서 관 꽃 심
  m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m 규    모

    ∙ 부지면적: 3,397㎡       ∙ 층   수: 지하1층/지상4층

    ∙ 연 면 적: 4,042㎡       ∙ 용   도: 도서관

  m 사업기간: 2014. 10. ~ 2019. 8. ※ 정식개관 : 2019. 12. 20.

  m 사 업 비: 10,300백만원 (국4,000 / 시7,300)

  m 주요시설  ＊ 전북 최초 학습공간(열람실) 없는 도서관

    ∙ 1층 (어린이자료실)

      -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도서, 잡지 등

      - 보드게임, 한글 블럭판, 퍼즐 등 놀이 콘텐츠 제공하는 야호 책 놀이터

    ∙ 2층 (종합자료실)

      - 일반자료, 디지털자료, 정기간행물, 신문, PC이용, 자료복사 등

      - 전자정보코너: 이용자 PC 5대, 검색단말기 4대

    ∙ 3층 (우주로1216)

      ＊ 영어 청소년(Teenager)과 사이(Between)의 합성어인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

      - 톡톡존(소통), 쿵쿵존(발산), 슥슥존(창작), 곰곰존(사색), 냠냠존(휴게공간)

      - 동영상제작, 재료바, 트윈컬렉션, 전시, 공연 등

    ∙ 부대시설: 3층 강의실, 4층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m 1층 어린이자료실

m 2층 종합자료실



m 3층 우주로1216



m 4층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  책 기 둥 도 서 관□  책 기 둥 도 서 관□  책 기 둥 도 서 관
  m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전주시청)

  m 전주시청 로비의 책기둥 도서관은 전주시 독서생태계 상생과 구축을 

위한 큐레이션 도서관으로 관공서 이미지 탈피와 도서관 기능 중 

열람의 기능을 살려 로비 공간을 머무는 동안 독서 및 휴식, 만남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조성

m 1층(월드, 전주, 시민, 출판사, 갤러리, 생일, 어린이 책장 등)

m 2층(전주, 동네책방 라이브러리)



Ⅳ   보고자 의견

m 전주시립도서관꽃심은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 12월 정식

개관, 국비30억 원, 시비73억 원(총103억 원)이 투입된 전북 최고규

모의 도서관임. 전북 최초 열람실 없는 도서실로 삭막하고 조용한 

기존도서관 이미지와 다르게 개방적이고 전 연령의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였음.

m 시설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1, 2층의 천장을 뚫어 도서관 

전체 공간에 개방감을 주었다는 점과 2층 종합자료실 서가의 책장을

통로처럼 연출하여 여러개의 책장들과 그사이의 안락한 의자들을 

지나가면 고즈넉한 창문과 풍경이 나오는 숲속의 서가 형태였음.

m 운영적 관점에서 주목할만 한 점은 트윈세대(12세-16세)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세계관을 설정하여 독서문화에서 멀어져 

있는 세대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아오게 한 것과 지역

서점들과의 연계를 통해 “책쿵”이라는 전주만의 독립적인 도서비 

지원 사업임.

m 특히, 전주시는 이미 "전주도서관여행"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전주도서관이 하나의 관광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전주에 12개의 시립도서관이 있고, 다양한 컨셉의 특성화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전주가 모든 시립도서관을 직영하기에

총괄과 연계가 수월하다는 점과 도서관을 단순히 책과 열람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하나하나의 도서관마다 각자의 철학을 

담고 있기에 가능한 사업임.

m 구미시가 이번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을 계기로 구미의 도

서관을 발전시켜 구미도서관이 하나의 구미문화․관광의 컨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영의 일원화 둘째, 도서관 시

설 및 서비스 구성에 철학을 담기 셋째, 시민의 의견수렴 넷째, 지역서

점 및 작가와의 연계가 필요함.



붙임  비교견학 사진대지

<책기둥도서관1> <책기둥도서관2>

<전주시립도서관꽃심1> <전주시립도서관꽃심2>


